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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 □ 없음  ▣ 있음 참고자료  ▣ 없음  □ 있음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 특사경,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보관한 디저트 판매업소 적발
- 유통기한 경과한 통밀가루, 우유 등 보관한 커피숍 등 3곳 적발 -

- 면적 변경 신고 않고 영업장으로 사용한 1곳, 건강진단 미실시 1곳도 적발 -

디저트 식품 조리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커피숍 

등이 단속에 적발됐다.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 5일부터 5월 10일

까지 디저트 식품 판매업소 등에 대해 단속을 벌여 유통기한 경과제

품 보관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.

이번 단속은 봄철 나들이 또는 도심 속 여유를 찾아 디저트 판매업소

를 찾는 이용객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

시하게 됐다.

단속대상은 커피, 빵 등 디저트를 주로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와 즉석

판매·제조·가공업소 중 이용객이 많은 면적 180㎡ 이상의 대형 커피

숍과 수제청, 약과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 33곳을 선정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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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단속에서는 ▲무등록(무표시) 제품 사용 여부, ▲유통기한 경과

제품 보관 및 사용 여부, ▲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, ▲영

업 신고사항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.

단속 결과 「식품위생법」을 위반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목

적으로 보관한 업소 3곳, 영업신고 사항(면적) 변경 미신고 업소 1곳, 

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 1곳 등 총 5곳이 적발됐다.

A업소는 유통기한이 약 1년 정도 지난 통밀가루 등을 빵 조리 목적

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고, B업소는 유통기한이 약 3주 정도 지난 샤

워크림을 치즈케이크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. 또한, C업

소는 유통기한이 약 1주일 이상 지난 우유를 커피(밀크라떼) 조리 목

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.

D업소의 경우 관할 구청에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, 2층과 3층 약 

130㎡ 면적에 조리장, 테이블 및 의자를 설치해 영업장으로 사용하다

가 적발됐다.

E업소는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.

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

관한 경우, 영업신고사항(면적)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

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, 종업원의 건강진단

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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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업소 및 신고사항 변

경 미신고 업소에 대해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, 관할 

행정청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. 또한, 종업원 건강진단 

미실시 업소는 관할 행정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

예정이다.

한편, 시가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해 디저트 판매업소 10곳에서 조리

한 수제청, 약과 등 10건을 수거·검사한 결과, 타르색소, 납, 카드뮴, 

세균수, 대장균군 등의 검사항목에 부적합한 제품은 없는 것으로 확

인됐다.

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“앞으로도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이

용객이 많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불량 및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

강화하는 한편,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

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< 참고 > 식품접객업소 등 단속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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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고  식품접객업소 등 단속 사진


